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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수수

	 
	 
	가. 품종
  국내 육성품종으로는 수원 19호, 횡성옥, 광안옥, 중부옥 등이 있고 도입 품종으로 P. 3352, 3282, 3144W, 3394, 3525, 3156, 3163(이상 파이오니아 계통)및 디케이 689(DK689), 디케이 729(DK729), 디케이 713(DK713), 디케이 501(DK501), 지 4743(G4743), 지 4624(G4624), 지엘499(GL499)등 모두 18품종이 장려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재배 방법

	 
	 
	 
	(1) 파종기
  옥수수는 아열대성 고온작물로 지온 10℃이상일 때 정상적인 발아를 하느데 최근에는 발아하여 나온 어린 싹이 늦서리의 피해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증수에 효과적이어서 4월 초순에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파종적기는 중북부지역의 고랭지에서 5월, 중부지역에서 4월 중순~하순, 남부 지역에서는 4월상순~중순
이다. 

(2) 파종량 및 파종방법
  인력파종시에는 20~30kg/ha, 기계파종시에는 이보다 늘려 30~40kg/ha로 하는 것이 알맞다. 옥수수의 적정 재식밀도는 조·만생종의 생육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ha당 조생종 83,000주, 중생종 78,000주, 만생종 72,000주 가량 된다. 인력으로 파종할때는 이랑너비를 60cm로 하였으나 기계화 파종에서는 70~ 75cm가 알맞으며 이 때 포기사이를 잘 조절하여 주어야 한다. 파종시 ha당 80,000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랑너비를 70cm로 하면 포기사이는 18cm, 75cm의 이랑너비는 포기사이를 16~17cm로 하여야 한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연간 시비량은 ha당 질소 200kg(기비100~120, 추비 80~100kg), 인산 150kg, 칼리 150kg, 그리고 퇴비는 20,000kg 이상 주는 것이 좋은데 질소질비료는 1/2가량은 기비로, 나머지 반량은 잎이 7~8매 정도 나왔을 때 사용한다. 산도가 높아 토양을 개량할 경우 경운전에 석회 2,500kg을 살포한 후 경운, 쇄토한다. 옥수수 재배를 위한 우분의 시용은 ha당 40~50톤 정도가 알맞다.

(4) 복토 및 진압 
  2~3cm 가량의 복토가 좋으며, 가물 때에는 4~5cm 정도가 좋다. 토양이 건조할 때는 복토 후 가벼운 진압을 실시하여 발아가 균일하게 한다.

	 
	 
	 
	 
	 
	 

	 
	 
	다. 수확 및 이용 
  건물 함량이 30%(27~32%)에 달하는 황숙기가 좋다. 옥수수는 1cm 내외로 절단 사일리지 조제 후 35~40일 정도 경과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량은 한·육우의 경우 체중의 1~2%(체중 400kg의 경우 건물기준으로 4~8kg이 되는데 수분 70%의 사일리지로는 12~24kg 가량 됨), 젖소의 경우도 체중의 1~2%까지 급여 가능하다.

	 
	 
	 
	 
	 
	 

	 
	2. 수수류

	 
	 
	가. 품종
  우리나라에서 장려품종으로 등록된 수단그라스 교잡종으로는 988(P988), 855F(P855F), G83F(G83F), 점보(Jumbo), 티이 헤이그레이즈(TE haygrazer), 티이 헤이그레이즈 알(TE haygrazer R), 소르단 79(Sordan 79), 지더블유9110(GW9110G), 엔시 855(NC+855), 에스엑스 17(SX17), 스피드휘드(Speed feed), 지-세븐(G-7) 등 12품종과, 수수 교잡종으로는 931(P931), 947(P947), 956(P956), 엔케이367(NK367), 티이 사일로메이커(TE Silomaker) 등 5품종을 합하여 17품종이 있다. 

나. 재배방법

	 
	 
	 
	(1) 파종기 
  수수류는 편균기온이 13~15℃ 이상일 때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옥수수 보 다 2~4주일 정도 늦게 파종한다. 중부 이북지방은 4월 하순~5우러 상순에 조기파종이 가능하며, 5월 하순까지는 파종이 가능하고, 중부이남은 4월 중·하순에 첫 파종이 가능하며 재배지에 앞그루인 귀리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 첫 파종적기보다 20~30일 또는 그보다 약간 더 늦어도 크게 수량이 감소되지 않는다. 

(2) 파종량 및 파종방법
  이랑너비 50cm로 줄뿌림할 경우 30~40kg/ha를 권장하고 있으나, 겉뿌림으로 파종하여 청초나 건초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ha당 50~60kg을 파종한다. 파종방법은 생초나 건초로 이용할 경우는 산파나 세조파를 실시하지만 담근먹이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이랑너비와 포기사이를 넓혀서 줄뿌림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 좋다. 파종 후 복토는 가능한 한 얕게 하는 것이 좋으므로 1~2.5cm가 적당하지만 토양이 건조할 경우는 4~5cm로 다소 깊게 복토하는 것이 좋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연간 시비량은 ha당 질소 200~300kg(요소430~650kg), 인산 120~150kg(용과린 600~750kg), 칼리 120~150kg(염화칼리200~250kg), 그리고 퇴비는 20~30톤 이상시용하는 것이 좋다. 질소질비료는 100kg은 밑거름으로 주고 나머지 150~200kg은 수수가 어릴 때와 1차 및 2차 수확 후에 웃거름으로 나누어 시용하고, 인산과 칼리질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한다. 산도가 높아 토양을 개량할 경우 2~3년마다 ha당 석회 2,000~4,000kg을 경운전에 살포한 후 경운, 쇄토한다.

	 
	 
	 
	 
	 
	 

	 
	 
	다. 수확 및 이용
  청예나 건초로 이용시 1차 예취적기는 출수기 전후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초장이 150cm정도 될 때 예취하는 것이 수량이 많다. 담근먹이로 이용할 때에는 유숙기-호숙기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 방목을 시키면 청산중독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료포에 가축을 직접 방목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

	 
	 
	 
	 
	 
	 

	 
	2. 호밀

	 
	 
	가. 품종 
  국내 육성품종 : 팔당, 신기, 금산재래, 진안재래, 춘추호맥 등이 있으며 도입 품종으로 쿨그레이져(Kool grazer), 엘본(Elbon), 바이타 그레이즈(Vitagraze), 본넬(Bonel), 아덴스애부루지(Athensabruzzi), 마톤(Maton), 랜스애부루지(Wrensabruzzi), 코디악(Kodiak), 윈터모아(Wintermore), 단코(Danko),윈터그레이져 70(Wintergrazer70), 루크스(Luchus), 호밀22(Homil22)등 18품종이 있다. 

나. 재배방법

	 
	 
	 
	(1) 파종기
  벼 수확 후 호밀은 가급적 일찍 파종하여 원줄기의 잎수가 4~6매 되는 시기에서 월동하는 것이 좋다. 중·북부의 파종적기는 9월 하순~10월 상순, 중부 및 남부지방 10월 중순~하순이 적당하다. 

(2) 파종량 및 파종 방법
  파종량은 ha당 200kg 내외로 하는 것이 좋으며, 청예용 사료작물의 파종량은 곡실 용으로 재배할 때보다 다소 많다. 파종은 경운기나 트랙터로 로터리한 다음 비료와 종자를 뿌리고 다시 가볍게 로터리 작업으로 흙을 덮어준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시비량은 ha당 질소 200kg, 인산 120kg 및 칼리 120kg이 적당하며, 밑거름으로 퇴비를 시용하고 토양개량제로서 석회를 주면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시비방법은 인산과 칼리는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고 질소비료는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밑거름과 웃거름의 비율을 중부지방에서는 50:50으로 하고 남부지방에서는 30:7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진 압
  월동전후 진압을 실시하면 어린식물이 겨울에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고 이른 봄철에 서릿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월동전에 생장이 과다할 때 진압을 하면 작물의 웃자람을 방지하고 가지치기를 도우며, 가뭄 피해 경감 및 뿌리의 활력을 도와 도북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다. 수확 및 이용 
  청예로 이용할 때에는 출수기부터 개화기 사이에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일리지를 조제할 경우는 건물 생산량이 많은 개화기부터 유숙기에 수확하는 것이 최대의 건물 및 양분수량을 올릴 수 있다. 

	 
	 
	 
	 
	 
	 

	 
	3.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 품종
  다리타(Dalita), 테트론(Tetrone), 바뮬트라(Barmultra), 테트라프로럼(Tetraflorum), 베티나(Bettina), 웬케(Wencke), 골도(Gordo), 씨켐(Sikem), 발티시모(Bartissimo), 윌로(Wilo), 콤비타(Combita), 토스카(Tosca), 플로리다80(Florida80), 타치와세(Tachiwase)등 14품종이 장려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재배방법

	 
	 
	 
	(1) 파종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다비성이며 습기에 잘 견디나 취위에는 약하므로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남쪽지대에 재배 가능하다. 아보다 일찍 파종하면 월동전인 10월 중·하순경에 청예로 한번 더 베어 이용할 수도 있다.답리작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벼 수확10~15일 전인 9월중·하순경 입모중(立毛中)으로 파종하여 이용하기도 한다.벼를 수확하고 나서 파종할 경우에는 수확 직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10월 중순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파종량 및 파종 방법
  답리작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ha당 파종량은 40~50kg이 적당하다. 파종상이 거칠거나 파종시기가 늦었을 때 파종량을 약간 늘려주어야 한다. 파종방법은 입모중 파종을 할 경우에는 벼 수확 10~15일 전에 겉뿌림한다. 벼 수확 후 파종할 경우 기계에 의한 드릴파종 또는 세조파를 제외하면 산파를 하는데 이 때는 경운기나 트렉터로 로터리를 한 다음 비료와 종자를 뿌리고 다시 가볍게 로터리 작업으로 흙을 덮어준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재배를 위한 ha당 적정 시비량은 질소 200~300kg, 인산 150kg 및 칼리 150kg이다. 인산과 칼리비료는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고 질소비료는 밑거름으로 1/3, 나머지2/3는 웃거름으로 이듬 해 이른 봄 해빙 직후와 첫 번째 예취 후 나누어 시용하다. 

(4) 파종 후 관리
  답리작 재배시에는 봄 해빙 후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배수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가뭄에는 어린 풀이 말라죽지 않도록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월동전후의 진압은 겨울에 견디는 힘을 높혀 주고 봄 해빙기에는 서릿발의 피해를 막아주며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여 가지치기를 촉진한다.

	 
	 
	 
	 
	 
	 

	 
	 
	다. 수확 및 이용
  청예로 이용할 경우 가을에 일찍 파종하면 11월 말경 1회 이용이 가능하다. 이듬 해 3월말~4월 초순부터 20~30일 간격으로 벼 이앙 전까지 3~4회 예취 이용할 수 있다. 건초를 만들거나 사일리지로 이용할 때는 출수기에 수확한다.

	 
	 
	 
	 
	 
	 

	 
	4. 연 맥

	 
	 
	가. 품종 
  국내 육성종으로 삼절귀리, 메귀리 등이 있으며 도입 품종으로는 카이유스(Cayuse), 매그넘 (magnum), 푸트힐(Foorhill), 웨스트(West(speed oat)), 머레이(Murray), 스완(Swan), 엔사일러(Ensiler)등을 합하여 9품종이 등록되어 있다. 

나. 재배방법

	 
	 
	 
	(1) 파종기
  연맥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하여 겨울이 추운지방에서는 월동재배가 곤란하므로 봄에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다. 연맥의 봄 파종적기는 중부지방에서는 3월 중순경, 남부지방은 3월 상순경이다. 가을재배시 파종적기는 중부지방은 8월 상·중순경이며,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경이 좋다. 

(2) 파종량 및 파종방법
  청예재배용으로 줄뿌림 할 경우 ha당 120~150kg이 적당하며 겉뿌림으로 재배 할 때에는 이보다 파종량을 약간 늘리는 것이 좋다. 파종방법은 드릴파나 줄뿌림을 하고 있으나 방목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산파도 할수 있다. 드릴파 할 때는 줄사이를 20cm로 하여 세조파를 하고 인력으로 할 때에는 이랑폭 50cm, 파종폭 15~18cm정도가 좋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청예용 연맥의 HA당 비료의 시용량은 질소 200kg, 인산 및 칼리는 각각 150kg이 적당하다. 시비방법은 인산 및 칼리비료는 전량 및거름으로 주고 질소비료는 전량의 1/2은 밑거름으로, 그리고 나머지1/2은 웃거름으로 시용한다.

	 
	 
	 
	 
	 
	 

	 
	 
	다. 수확 및 이용
  가을에 재배한 연맥은 청예나 방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봄 재배 연맥을 청예로 이용할 때는 대개 5월 하순경부터 6월 중순까지 베어 먹일 수 있다. 건초를 만들 때에는 수잉기부터 출수기까지, 사일리지를 만들 때에는 뒤 작물의 파종기를 고려하여 개화기가 수량이나 품질 면에서 유리하다.

	 
	 
	 
	 
	 
	 

	 
	5. 유채

	 
	 
	가. 품종
  우리나라에는 아켈라(Akela), 베록스(Velox), 라몬(Ramon), 스파르타(Sparta), 바르나폴리(Barnapoli), 청예단교 4호 등 6품종이 장려품종으로 등록되어있다. 

나. 재배방법

	 
	 
	 
	(1) 파종기
  봄 파종적기는 해빙직후가 좋으며 중부지방에서는 3월 중·하순경이 되며, 남부지방은 3월 상·중순경이 알맞다. 가을 재배시의 파종기는 가능한 한 일찍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장마가 지나고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는 8월 중·하순경이 적당하다. 

(2) 파종량 및 파종방법
  봄 재배시 조파할 경우 ha당 15kg 내외가 적당하며, 가을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량을 약간 늘려 ha당 20~30kg으로 하는 것이 좋다. 파종방법은 조파와 산파가 있으며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소 밀식을 하는 것이 수량을 올릴 수 있다. 조파시는 줄 사이를 30cm정도로 세조파 하는 것이 좋다. 

(3) 시비량 및 시비방법
  질소비를 충분히 주어야 수량을 올릴 수 있으며, 시비량은 대체로 ha당 질소 150~200kg, 인산 및 칼리질비료는 각각 120kg 내외가 적당하다. 시비방법은 인산과 칼리질비료는 전량 파종할 때 기비로 시용하고 질소비료는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반씩 나누어 시용하는 것이 좋다. 

	 
	 
	 
	 
	 
	 

	 
	 
	다. 수확 및 이용
  유채는 생육이 빠르므로 생초로 이용시 파종 후 60일 정도면 충분하다. 뒷그루재배작물이 있을 경우 파종기를 고려하여 다소 빨리 예취 이용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추위가 오기전까지 포장에 두고 이용할 수도 있다.

	 
	 
	 
	 
	 
	 

	 
	6. 초지관리 및 이용

	 
	 
	가. 시비
  채초지의 비료량은 ha당 질소 210kg, 인산 150kg, 칼리 240kg이 적당하다. 시비방법은 연중 목초 생산량이 많은 봄철에 질소와 칼리비료를 많이 시용하며, 여름철에는 가급적 질소와 칼리비료의 시용을 삼가 하여 목초의 하고 피해를 줄이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료의 분시방법은 봄 생육초기40%, 1차 예취 후 30%, 2차 예취 후 15%, 3차 예취 후 무비, 4차 예취 후 15%로 나누어 시용한다. 비료의 이용율이 높고 용탈이나 유실되는 양이 적은 생육기(성하기 제외)에 완숙 된 것을 물과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예취 후 시용한다. 
  시용량은 60톤/ha을 3~4회로 나누어 시용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양분은 금비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

	 
	 
	 
	 
	 
	 

	 
	 
	표 1. 채초지의 연간 시비량과 분시방법

	 
	 
	비료주는 시기 

성분량(kg/ha) 

비료량(kg/ha) 

질소 

인산

칼리

요소

용과린

염가 

이른봄
첫 번째 수확후
두 번째 수확후
세 번째 수확후
네 번째 수확후 

80
60
30
-
40 

75
-
-
-
75 

90
70
40
-
40 

174
130
  65
-
  87

375
-
-
-
375 

150
117
  67
-
  66

계

210  

150  

240  

456

750

400 



	 
	 
	주) 용성인비와 과인산석회도 용과린과 동량임

	 
	 
	 
	 
	 
	 

	 
	 
	나. 예취관리
  채초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연한을 길게 하기 위하여 예취시기, 예취회수, 예취높이 등의 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첫번째의 예취는 화본과 목초는 수잉기부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이며, 두과 목초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가 좋다. 두 번째 이후에는 풀의 키가 30~50cm내외 일 때부터 베어 먹이는 것이 좋다. 목초의 예취회수는 연간 3~5회로 하는 것이 좋으며, 회수가 많으면 조단백질, 조지방의 함량은 높아지나 조섬유 함량과 건물 수량은 떨어진다. 목초는 상번초는 높게, 하번초는 낮게 베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예취높이는 주초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야 하나 우리나라 초지의 주초종은 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 이므로 예취 높이는 6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베는 시기는 목초의 월동과 이듬해 봄 풀의 재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개 한지형 목초는 평균 기온이 5℃까지는 생장하므로 일평균 기온이 5℃ 되는 날로부터 약 30~40일 전에 마지막 예취를 하여야 한다. 

다. 방목관리
  ha당 생초 생산량이 3톤 되는 시기부터 방목을 시작하는 것이 봄철 목초의 과중한 생육을 막을 수 있고 초지의 이용율을 높일수 있다. 두 번째 이후 목초의 방목 적기는 초장이 20~25cm 때이며 이 때까지의 휴목일수는 봄 18~20일, 여름 35일, 가을 40일로 휴목일수는 평균 25~28일 이다. 초지의 방목 적기를 판정하는 기준은 보통 초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길이는 20~25cm 때가 가장 좋다. 식생이 양호할 경우 이 때의 양분 함량은 조단백질 15~20%, 조섬유 21~25%, 소화율65~70%가량 된다. 

[image: image4.jpg]21+3
3






  윤환방목은 각 목구를 순차적으로 2~3일씩 방목하는 방법으로서 목초의 제상(蹄傷)을 고려하여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당 1일 채식량을 70kg정도, 잔초량 및 손실량을 20%로 하면 총 소요량은 90kg이다. 식생이 좋은 혼파 초지에서 초장이 20츠일 때 1㎡당 생초 생산량은 1.5kg 가량 되므로 두당 1일 소요 면적은 60㎡이다.
  초지식생 보호를 위한 방목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은 ①휴목일수는 길게, ②방목일수는 짧게 하여야 제상을 줄여 목초의 재생력을 좋게 한다. 우분처리 및 청소베기는 봄 첫방목과 마지막 방목 후에는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매 2회 방목 실시 후 우분을 헤쳐주고 청소베기를 한다. 마지막 방목 후 목초의 생육이 정지될 때까지의 일수를 25~30일로 생각할 때 중부지방에서는 10월 하순경 이다. 

다. 여름철 초지관리
  목초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봄과 가을철에는 잘 자라지만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생육이 억제되고 심하면 죽기도 한다. 반면에 잡초는 기온이 높을수록 생육이 왕성하여 여름에 초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초지를 버리기 쉽다. 여름철에는 낮춰베기, 과방목, 질소비료 시용을 삼가(특히고온, 가뭄시)하는 것이 좋다. 예취높이를 9cm 내외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예취 후 남은 부분의 비율이 높아 충분한 저장양분의 확보가 가능하고 토양수분의 증발과 토양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며 또한예취를 높게 하면 잡초의 발생과 증식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여름철 고온기의 예취시기는 7월 15일 전후로 실시하는 것이 고사율을 낮추고 목초의 건물수량을 높일 수 있고 여름철 고온기에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초장은 24~34cm이다. 고온건조기에는 초지에 관수를 하여 주면 지면온도가 내려가고 목초의 재생이 촉진되어 하고 경감 및 초지의 부실화가 방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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